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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개나리는 피어 있었습니다.      17-04-21

고령의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임대하여 하루 나들이를 다녀 왔습니다. 먼저 서울과 경기도 경계애 위치한 행주산성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에서 대학까지 다닌 저에게 생소한 곳이라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유적역사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있는 역사를 새로 정리하여 유적 명승지로 건립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생소했던 것입니다. 임진 왜란 때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권율 장군이 왜군을 격퇴시킨 역사를 기려 놓은 뜻깊은 유적지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왜적의 침략을 받고 무기도 인원도부족했을 때 부녀자들이 행주에 돌을 담아 산정에 쌓아 그 돌이 방어무기가 되었기 때문에 행주산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권율 장군의 동상과 여러 기념관들이 잘 건립되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좋은 교육관광 코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행주산성의 관광을 마치고 파주에 들려 고장의 명물 우렁 쌈밥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쌈장애 우렁이 들어 있는데 흔히 먹는 상추에 깻잎을 얹어 우렁 쌈장을 섞어 먹으니 맛도 참신도도 좋았습니다. 파주 일대에는 개나리 꽃과 벗 꽃이 만발하여 꽃 구경 온 인파가 많이 밀려 왔었습니다. 꽃 구경을 마치고 우리는 곧 바로 임진각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북한과의 경계지점을 가는 것이라서 신분증 등의 검열이 심했으나 수속을 마치고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전망대에는 망원경이 20여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개성 공단을 출압하던 갈이 선명이 보였으나 지금은 교통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망원경으로 북한의 마을을 보니 북한에도 약시 개나리는 만발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볼 수 있었으니 얼굴을 분간할 수는 없었습다. 관망대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송신 탑이 보였습니다. 설명하는 분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 송신탑은 북한 당국이 한미 연합군이 군사훈련을 할 때 통신을 교란하는 송싱탑이라고 했고 그 교란을 확인하려면 휴대전화를 시도해보라고 했습니다. 관망대 일대에서는 휴대 전화가 되지 않았습나더. 전망대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모습이 늠늠하고 씩씩하게 보였습니다. 정망대 바로 옆에는 국군의 막사가 있었는대 그 막사에는 “평양에 입성하는 첫 부대”하는 표지가 분명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에도 관망대에는 “분단의 끝, 통일의 시작” 라는 표어도 눈에 잘 띄는 곳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때 가보지는 못했지만 현재까지 네 개의 땅굴이 벌견되었는데 임진각 근처에서 발견된 땅굴이 가장 위험한 떨굴이라고 했습니다. 북에서 남쪽까지 뚫린 떵굴은 한 시간에 30,000 명의 북한 군이 쏟아져 나와 한 시간 내에 서울로 진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했습니다. 제 선친을 비롯해서 3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6.25 전쟁이 아직도 휴전 상태임을 고려할 때 북한 땅을 관망하는 심정이 매우 착잡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 상태는 조끔도 완화되지 않은 상태로서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들이 속속 한국으로 도착하고 있으니 저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민들은 아무런 긴장기색도 없이 안일한 평소의 생활을 지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위기 불감증인지 아니면 위기감을 잘 감추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끝
